
고성군은 22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부터 통일전망대 출입 제한 인원을 평일 기준 하루 30

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500명이던 주말 인원은 천명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전망타워 내 2층에서 4층까지 폐쇄됩니다.

고성군은 또,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DMZ박물관 등 관광시설의 재개장을 검토할 계획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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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통일전망대 출입 제한 인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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